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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이츠 공장폐업, 현대차 때문?
지회, “중국 게이츠 부품 혼용하다 폐업 불러”…“국제 투기자본 블랙스톤 악행 막을 것”

한국게이츠가 대구 논공공장 

폐업을 기습 발표한 가운데, 

폐업의 배경에 현대자동차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

츠지회는 6월 30일 대구 달성

군 논공공자에서 ‘코로나 19 

핑계 공장폐업·대량해고 분

쇄, 투기자본 박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현대

자동차가 몇 년 전부터 뛰어난 

완성도와 매우 낮은 불량률을 

자랑하는 한국게이츠 생산부품 

대신 중국 게이츠 부품을 같은 

납품가로 수입해 혼용했다고”

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가 수십 

년 함께한 자국의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중국 공장의 부품

을 받겠다고 한다”라며 “현

대차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성토했다. 지회는 “현대

자동차는 결국 한국게이츠 폐

업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게이츠는 부품을 생산하

는 논공공장과 부품을 완성차

에 납품하는 GUKC(게이츠유니

타코리아) 법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GUKC는 논공공장을 닫

고 중국 게이츠 부품을 수입해 

현대차 등에 납품하려고 한다.

한국게이츠는 표면상 미국 

게이츠 51%와 일본 니타 49% 

지분의 합작회사지만, 실제 주

인은 세계 최대 투기자본인 

‘블랙스톤’이라고 한다.

노조 한국게이츠지회는 “한

국게이츠의 비정상 납품구조를 

사측에 지적했으나, 묵묵부답

하다 완전 폐업을 통보했다”

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국제 투기자본이 

코로나 19를 핑계로 한국게이

츠 노동자 147명과 관련 납품

업체 노동자를 해고와 구조조

정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

라며 “공장 재가동과 공장 정

상 운영을 위해 투쟁하겠다”

라고 밝혔다. 지회는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와 함께 투쟁 본부를 구성

했다.


